
 

 

PRESS RELEASE                                                     배포일자 : 24.08.05 

아미코젠,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식약처 승인 

▶ 일반 식품의 피부건강 기능성 표시로 시장 확대 기대 

 

[2024-08-05] 바이오 의약 및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092040, 대표이사 박철)은 자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고 5

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12일, 해당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

과, 기 인정받은 피부 기능성(▲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적용(30-

100% 이내 함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원료를 사

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2020 년 12 월 고시를 

통해 제정했다. 아미코젠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음료, 라면, 빵, 스낵류 

등 다양한 식품 형태에 피부 건강 기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시장과 소비층을 확장해 매출을 극대화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헬스케어연구소 이중수 연구소장은 "당사의 주력 원료 중 하나인 콜라겐의 일반식품 적용 가능으로 기

존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된 시장을 넘어서는 일반식품으로 시장 확장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미코젠의 콜라겐 원료는 베트남 소재 자사 젤라틴 제조 공장인 '아미나비코'를 통해 원재료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GPH 가 국내 최대 함량으로서 개별인정형 원료 승인을 받은 

원료다.  

 

황은성 헬스케어 사업 본부장은 “아미코젠의 저분자콜라겐은 아미나비코에서 생산하는 베트남 메콩강 

지역의 메기어피 유래의 젤라틴을 사용함으로써 맛과 냄새, 분자량 등의 부분에서 경쟁사 콜라겐 대비 

월등히 우수하다. 당사 콜라겐은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1 일 섭취량이 경쟁사 대비 월등히 적어, 건

식 외에도 일반식품으로 활용에 적합해 콜라겐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미코젠은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확보하고자 활발한 R&D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콜라겐

의 경우 전임상시험을 통해 피부 건강을 비롯한 근력 개선, 뼈 건강, 어린이 키 성장 및 모발 개선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향후,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기능성을 확장하고자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콜라겐 사업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해 한국 시장 외에도 동남아, 러시

아, 유럽 시장에 진출해 아미코젠의 우수한 콜라겐을 널리 알리고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